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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천=뉴시스] 한윤식 기자 = 강원 화천군이 '작은 영화관'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. 

화천군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해 27일부터 작은 영화관을 운영한다. 

행정명령에 따라 각 영화관에서는 좌석 수의 30% 이내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. 또 코로나19 외부 유

입을 막기 위해 화천군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. 

좌석은 한 칸 띄우기 방식으로 배정되며,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. 

운영 재개에 따라 화천읍 산천어 시네마, 사내면 토마토 시네마에서는 27일부터 사흘 간 ‘2020 작은 영

화관 기획전-화천’을 개최한다. 

또 상서면 DMZ 시네마는 28일부터 일반 영화 상영을 시작한다. '2020 작은 영화관 기획전-화천'에서

는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4개 섹션의 예술·독립 영화 9편이 상영된다. 

‘공감과 위로의 성장영화’ 섹션에서는 천재 야구소녀의 도전을 그린 ‘야구소녀’와 줄리아 로버츠 주연 드

라마 ‘원더’가 상영된다. 

‘영화랑 놀자’ 섹션에서는 인형들의 모험극 ‘어글리 돌’이 관객과 만난다. ‘언제나 출발은 가족’ 섹션에서

는 ‘미라클 벨리에’와 ‘미안해요 리키’가 소개된다. 

DMZ 시네마



‘여성을 사랑한 영화’ 섹션에서는 ‘메기’와 ‘찬실이는 복도 많지’ 등 여성의 삶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될 예

정이다. 

기획전은 화천군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.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입장 가

능하다. 

최문순 화천군수는 “작은 영화관 운영이 제한적으로 재개되는만큼, 그간 답답하고 무료했을 군민들에게

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”고 밝혔다.  

한편, 화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작은 영화관 3곳을 운영 중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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